
에로스에 사로잡힌 F삼국사기』 고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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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들어가며 

로버트 단턴의 『고양이 대학살a 제 6장 ‘독자들은 루소에 반응한다; 낭만적 감수성 

만들기’에서 루소는 그간의 세습적인 독서법을 버리고 자신의 독서법을 제시함으로써 

독자들과 감정을 교류하고, 이를 통하여 독자들의 내적 삶에 도달하려고 했다 즉, 소 

통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시대정신을 고취시켜 민중들이 주체 

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단턴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도 

볼 수 있다. 이는 보편적으로 퍼진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그와는 

떨어진 역사적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을 주요 사료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지 

평을 열어가려던 저자의 망탈리테 역사관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. 

루소는 민중들과 감정의 교류를 위해 자신의 저작 『신 엘로이즈」를 수단으로 

삼는다.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‘슬픔’이란 감정을 도출해내고, 이는 모든 독 

자들에게 퍼져나가 교감에 성공하기에 이른다. 슬픔 이란 공감은 루소가 원하는 독 

서법대로 하였을 때 나올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였다. 하지만 필자는 결과가 아닌 

그것이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시선을 돌려보았다.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열정 

적인 사랑, ‘에로스’이다 이는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으며, 독자들 또한 자신 

들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이 에로스였다. 따라서 루소로 대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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